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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어클럽, 아세안 세미나 개최 

 
 1/26(금), 한-아세안센터, (사)한아세안포럼과 아세안 관계 기업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공동 개최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이하 FPC)이 1월 26일(금) 서울스퀘어 

3층 컨퍼런스룸에서 한-아세안센터, (사)한아세안포럼과 함께<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개최했다.  

 

3차년도를 맞는 FPC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며,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이다. 올해는 주한외국대사관 및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외국계기업 및 해외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준법윤리경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ㆍ라오스ㆍ미얀

마ㆍ캄보디아ㆍ브루나이 등 1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GDP 2조 6천억 달러, 

연 5% 성장률을 보이는 아세안 시장은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그러나 몇몇 기업들은 운영, 평판, 재정적 손해를 불러오는 법적 분쟁을 

경험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신흥 시장에서 규제 기관의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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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를 초빙하여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견고한 뇌물방지 

및 반부패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갖추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과 박상원 (사)한아세안포럼 

회장, 럼추콩 지멘스㈜ 수석부사장/CFO의 개회사로 시작한 본 

세미나에서는 엄성필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이 ‘아세안의 비즈니스 

환경과 기회’에 대해, 모리스 버크(Morice Burke) 호건 로벨스 

싱가폴(Hogan Lovells Singapore) 파트너가 ‘아세안 주요국의 반부패 법과 

제도: 민간부문의 적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표적인 아세안 진출 기업인 ㈜로딕스와 준법윤리경영 모범기업인 

지멘스㈜가 각각 자사의 사례를 공유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자체 연구 발간한 『페어플레이어 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아세안 편』을 

소개하며, 해당 발간물의 기업 활용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축사에서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전세계 인구의 

8.7%를 차지 하는 아세안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 기업 및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UNGC 4대분야 10대원칙을 기반으로 해당지역에서 

모범적인 외국계 기업으로서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아세안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협력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투자 및 

문화교류 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한국기업들은 아세안에서 비즈니스 수행 

시 준법•윤리경영과 CSR 활동을 통해 부패가 설 곳이 없는 비즈니스 

환경과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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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사) 한 아세안 포럼 회장은 “아세안 지역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시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럼추콩 지멘스㈜ 수석부사장 / CFO는 “준법, 윤리경영은 기업들에게 

소모적인 비용이 아닌 투자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멘스는 2006년 위기 

이래로 준법, 윤리경영에 많은 돈과 우수한 인력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지멘스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멘스는 오늘 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했다. 

 

한편, FPC는 오는 3/7(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 Fair Player Club 

국제회의 및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개최한다. 본 행사는 OECD 부패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Drago Kos)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하는 국제회의로, 특히 FPC 서약기업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향하는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세레모니를 가질 예정이다.   

 

FPC은 독일 지멘스와 세계은행이 진행하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24개 반부패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 구성을 위한 민관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 

 

 


